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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

했다

원전처럼 위험한 에너지 대신 안전한 에너지로

의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독일은 전체 원전 17기

를 오는 2022년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하고 현재

9기의원전문을닫았다

탈원전국가로향하는독일에는대체에너지확보

라는 선택 과제를 제외하고 반드시 해야하는 의

무 과제가 남아있다 어쩌면 짧게는 현세대 멀게

는 수백년이 흘러도 완벽하게 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큼지막한숙제다 그건바로그동안원전을가

동하면서나온 핵쓰레기를어떻게안전하게처리

하는지에관한문제인데 이는 원전을도입한모든

나라의숙제이기도하다

핵쓰레기는 방사선 준위(쉽게 말하면 세기나 농

도)에 따라 고준위핵폐기물(방사성폐기물원자로

에서 타고 남은 폐연료봉)과 중저준위핵폐기물로

나뉜다 고준위의 경우 최소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가둬둬야 할 정도로 위험성이큰 물질이다 원전에

서 사용된 폐부품 폐필터 작업자의 작업복 장갑

등방사능함유량이다소적은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역시인간생활권에서안전하게격리돼야한다

당시 최고 기술로는 안전하지 않더라지

난 9월 6일독일북부소도시볼펜뷔텔의작은마을

렘링겐마을

주민 1000명 남짓의작은시골마을렘링겐은유

럽의 여느 시골처럼 평화롭고 고요하기만 했다 하

지만마을뒷산에서지난 1988년 끔찍한일이일어

난이후주민은물론독일전역이 30년동안고민을

안고 산다 돌처럼 단단한 아니 돌보다 훨씬 단단

했던 소금 광산 지하 내부가 조금씩 무너져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소금광산(아세광산)

내부에 깊숙이묻어둔것은다름아닌원전에서나

온 핵폐기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너지는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 핵폐

기물을담아둔드럼통인근의소금벽까지점차녹

이고있다는사실이다

당시우리는우리가갖고있던최상의기술을쏟

아부었습니다 그렇게 단단했던 소금 광산에서 문

제가생길줄아무도몰랐어요

이날아세광산에서만난아네트팔리츠씨는광주

일보 취재진에게 거듭 당시 최고수준의 기술로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

조했다 아세광산 홍보담당자인 그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소로) 소금광산을 택한 이유는 이

곳의 소금 자체가 굉장히 견고한데다 당시 방사능

을측정했는데 소금벽에막혀전혀투과되지않았

다는 점라고 전했다 물론 한적한 시골 마을의 폐

광산이라는 점도 부지 결정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팔리츠씨는 어쩌면 무너져내린 소금

에눌려폐기물을담아둔용기(드럼)가깨졌을가능

성도있다고 가감없이전했다 다만 광산 외부로

유출되거나기준치를넘는방사선이관측되지는않

고있다는설명을빼놓지않았다

무너진광산아래 12만개 핵폐기물드럼은어

떻게아세광산은지난 1916년부터 1964년까지소

금을캐는광산이었다

이후 1967년부터 1978년까지원전에서발생한핵

폐기물을 저장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으로쓰였다광산지하750m부근에가로세로높

이각각 604015m 규모의공간 130곳이만들어졌

다 모두견고한소금벽에사방이둘러싸인빈틈없

는 공간이었다 이곳에는 원전에서 나온 핵폐기물

이드럼 12만5787개에저장돼있다

아세광산 운영사인 아세측에 따르면 정부는 아

세광산을안전하게관리하는데매년 1억2000만유

로(1560억원가량)를쓰고있다앞으로지하에담긴

드럼을옮기는데쏟아부어야할예산도최소 40억

유로(5조2000억원가량)는들것이란전망도있다

그러나더큰문제는최신기술로지금은물론장

래의안전성을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아세광산에 저장된 폐기물

드럼을 모두 꺼내기로 결정했으나 옮기는 과정에

서광산이통째로무너지지는않을지 대체부지결

정은어떻게할것인지 그곳은정말안전할것인지

확신할수없다는걱정이다

그나마 독일은 몰스레벤처분장과 콘라드처분장

등 2곳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현재

까지 이렇다할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행으로여기고있다

완벽하지않은기술투명한정보공개가최선

아세광산운영사와아세광산을비롯해독일에서

운영 중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모두 감독하는

연방방사선방호연맹(BGH) 측은 무엇보다 시설에

관한 정보 공개에 필사적이었다 처분장 인근에는

최신식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 등 누구에

게나처분장내부에서일어나는일을가감없이공

개하는 모습이었다 처분장마다 운영하는 홈페이

지는물론홍보관에비치된팸플릿에도방사성폐기

물을 안전하게 격리하는 데 실패한 자신들의 사례

를상세히적고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운영주

체누구도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많은전문가의

협조가필요하다는말을주저하지않았으며 문제

가없다는식의확신하는표현은찾기힘들었다

우리 같으면 반대 시위를 벌이거나 광산 주변에

현수막을걸어두는등수십년째운영사와주민 정

부와주민간불신의골이깊어졌을법하지만렘링

겐마을에서는이러한움직임을찾아볼수가없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2만여개가녹아내리는소

금광산지하에묻혀있는데도말이다

아네트 팔리츠씨는 광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와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

년대초반지역주민과환경운동가들의대대적인시

위가있었다고소개한뒤주민들과의신뢰가쌓인

배경을전했다

그는 불편과 불안을 겪는 주민들의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를 통해 매년 일정부분 자금

지원을하고있다 하지만정말중요한것은우리가

주민들에게 거짓말을하지않는다는 단순한 원칙

을지키고있다는데있다고강조했다

연방방사선방호연맹 홍보담당 마뉴엘 빌만스씨

역시 (핵폐기물 등 관련시설을 짓거나 사고가 일

어날 경우)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현재 최고수준의 기술이 결코 다가올

미래의안전을담보하지않는다는것을기억해야한

다고조언했다

볼펜뷔텔(독일)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취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습니다

당시최고기술도무위소금광산핵폐기물 30년째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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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선언독일의고민 <상>

독일북부니더작센주볼펜뷔텔시의시골마을렘링겐에서지난 9월바라본아세광산(ASSE) 전경 평온한마을뒷산으로보이지만지하에는원전에서나온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드럼에담겨저장돼있다 지

난 1988년소금광산이서서히무너져내리고있다는사실이확인됐지만정부는 모두옮겨야한다는결정만내렸을뿐기술부족대체부지결정문제등으로여태매듭짓지못하고있다

볼펜뷔텔(독일)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산지하 12만개 폐기물드럼저장

1988년광산붕괴발견뒤발만동동

기술부족부지결정난항걸림돌

숨김없는정보공개주민신뢰얻어

탈원전앞둔한국에도필수과제

아세광산지하에서작업자들이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담긴드럼을운반하는모습아세(ASSE) 제공

연방방사선방호연맹홍보담당마뉴엘빌만스씨와

아세광산 운영사 홍보담당인 아네트 팔리츠(여)씨

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

개해야한다고말했다 나명주기자mjna@


